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북한 비료공장 건설 지원하자!
통일연구원, 북한설비 노후화로 가동률 저조 … 퇴비도 지원?

정부가 북한에 농업분야 협력사안으로 비료공장 건설을 제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.

통일연구원 북한경제연구센터의 김영윤 소장과 최수영 선임연구위원은 4월18일 발표한 <농업분야 대북협력 

방안> 주제의 통일정세분석 자료에서 “점진적으로 비료와 농약, 제초제, 비닐, 농기계 등 영농에 필요한 자재

를 북한이 자체적으로 생산ㆍ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”고 주장했다.

북한은 흥남비료공장과 남흥청년화학공장 등 11개 공장에서 비료를 생산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1960년대 이

전에 건설돼 설비가 노후하고 에너지와 원자재 공급 부족으로 가동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.

따라서 최신설비를 갖춘 비료공장을 북한에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.

두 사람은 또 “북한지역 토양의 유기물 함량이 부족해 농토가 갈수록 황폐화되고 있어 흙 살리기 차원에서 

남한의 퇴비를 북한에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”고 제의했다.

북한은 질소비료와 인산비료를 연간 45만톤 내외 생산하며, 칼리비료와 복합비료는 대부분 중국과 러시아 

등 외부에서 수입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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